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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Becoming Happy I’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9 nursing college students (2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9 in the control group) at a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as a quasi-experimental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in 2011 and analyzed via the SPSS/WIN 18.0 program with the x2 test, Fisher’s exact 
test, repeated measures ANOVA, and Tukey HSD test.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and these effects lasted at a 4-week follow-up. Conclusion: The 
‘Becoming Happy I’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we recommended that the ‘Becoming Happy I’ program be utiliz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to improve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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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복이

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다[1]. 행복이라는 개념은 쉽게 정의하기란 어렵지만, 일

반적으로 행복의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2]. 행복

은 자신의 삶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정

서적 ․ 인지적 평가이므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측

면은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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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적 측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만족감

의 정도를 나타낸다[2]. 

최근 행복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해주

기보다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성장과 재활 

및 적응을 도와 대상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3]. 행복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한다[4]. 또

한 스트레스에 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직무에도 

만족하고, 이러한 행복감은 전염성이 높아서 한 사람의 행복이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 전달될 수 있다[5].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일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으

로도 가능하다[6]. 즉, 행복이란 외부 조건이나 우연한 행운이

라기보다는 개인의 잠재된 재능과 특성을 찾아내어 개발되는 

것이고, 의식적인 선택 후에 생겨나는 긍정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을 선택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행복 수

준은 향상될 수 있다[1,2].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2.84점(5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56.8점으로 낮은 수준이

었고[6],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다[3].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

는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과중한 학습

량,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긴장, 불안, 우울뿐만 

아니라 과음, 약물 남용, 좌절 및 신체 질환까지도 나타날 수 있

으며, 취업 후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몰입하지 못

하여 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7-9]. 이에 반해 간호대학생

이 행복감을 느끼면 자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남을 사랑하

며, 도움을 주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

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3], 임상실습 동안 접하는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후 간호전문

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0].

행복감 형성에 관한 통합적 설명모델에서는 행복감이 성격

적 요인에 의해 하향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삶의 여건과 경험

들을 통해서 상향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격특성과 삶

의 여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형

성이 가능하다고[2] 보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설명모델에 기

반을 두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검정한 

연구를 살펴보면[11,12],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심리적 

특성으로는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 자기통제력, 자아존

중감, 대인관계, 정체감 형성, 능력 개발, 친밀감, 감사성향 등

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중 특히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

복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등이 보고되고 있다[13]. 이러한 연구결과[11-13]를 기반

으로 할 때 심리적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이 향상

되고, 자신을 사랑하며, 주어진 일에 몰입하게 되면, 행복감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아직까지 자신의 삶

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유연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을 강화한다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

대학생이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

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불가피하게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인 힘과 여유를 가지게 될 수 있다[11,14].

건강한 사람이 행복감을 경험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긍

정적인 정서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2], 행복감을 가진 간호대

학생은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임상실습 현장에서 접하

는 간호 대상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할 수 있다

[5]. 더구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지 않은 유연한 시

기에 해당하는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복한 

삶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이를 창조해 내는 인성적 자질

을 갖추도록 한다면, 3, 4학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임상실습과 

국가고시에 대한 압박감 등의 과중한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

고, 나아가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취업 후 적응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11-13]를 토대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몰입 향상을 통

해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자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위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

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3. 연구가설

 가설 1.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

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감사성향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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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

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자아존중감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

이다. 

 가설 3.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

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몰입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

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주관적 행복감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긍정심리학의 통합적 설명모델이

다[15]. 행복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밝히기 위

한 접근에는 상향이론(bottom-up)과 하향이론(top-down)이 

있다. 상향이론에 따르면,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 경

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람들은 다양한 외적 환경을 

경험하고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감을 평정

하므로, 자신의 생활에서 유쾌한 순간이 많을수록 더 높은 행

복감을 경험한다. 하향이론에서 행복감은 경험을 평가하고 해

석하는 성격과 정서 성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일상생

활에서 부딪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람

이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한다[2]. 

이러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종합하여 행복감을 설명하

는 이론이 통합적 설명모델[15]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감은 일상적 경험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환경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 향상될 수 있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

감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나 태도를 강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가지도록 지지할 때 향상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과 태도 중 행복

과 관련성이 높은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11-13]을 구성

요소로 하여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회기별 일

상생활에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구체

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회기에는 친밀감 형성, 2~4회기에는 

감사일기, 감사편지, 미리 감사 표현하기를 통한 감사경험, 

5~8회기에는 생각전환, 명상과 이미지 트레이닝, 말의 중요성

을 통한 몰입감 경험, 9~11회기에는 자신의 탁월성을 찾고 동

료를 칭찬하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인 상 표현과 사랑을 표현

하는 경험, 12회기는 행복한 삶 나누기로 구성하였다.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통한 반복적이고 의도적 활동이 간호대학

생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을 향상시켜 주관적 행복감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

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시기(사전검사, 사후검사, 

4주 후 추후검사)와 집단(실험집단, 통제집단)이며, 집단은 집

단 간 변인이고, 시기는 집단 내 변인이며, 종속변수는 감사성

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 2학년 간호대학생 약 200명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간호대학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학생 중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 [16]의 공식에 따라 유의 수준(⍺)=.05, 효과 크기

(f2)=0.50, 검정력(1-β)=.80으로 설정했을 때 각 군당 17명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연구참여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40명을 선

정하였다. 대상자 40명 중 내적 타당도를 위협할 선택편중을 

막기 위해 엑셀의 난수를 생성하여 무작위로 실험군 20명과 대

조군 20명을 배정하였으나, 연구 진행 중 대조군 1명이 탈락하

여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19명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성별을 

고려한 추가적인 모집을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일 대학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CUIRB-10-094)의 연구승인을 

받았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 정보의 비밀 유

지, 참여의 자발성, 연구참여의 이점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도중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

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은 연구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소정의 답례를 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의 모든 실험처치가 끝난 후 동일한 프로그램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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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을 공지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중 자아존중감 도구는 학술연

구와 교육용으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도구이며, 감

사성향과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 도구는 번안자 또는 개발자로

부터 전자 메일을 통해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다. 

1)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17]이 개발한 The Gratitude 

Questionnaire (GQ-6)를 Kwon 등[12]이 GQ-6을 번안한 한

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감사성향의 강도(긍정적 사건에 대해 감사를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와 빈도(감사를 보다 자주 느끼는 것), 범위(삶의 여

러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 밀도(한 가지 긍정적 사

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는 긍정 문항 4문항, 역문항 2문항으로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최저 1

점에서 최고 7점)로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7~42점까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 등[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 Rosenberg [18]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을 Jeon [19]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 문항 5문항, 역문항 5문항으로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최저 1점

에서 최고 4점)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40점까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몰입

몰입은 You [20]가 개발한 몰입 특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 문항 36문항, 역문항 17문항으로 총 5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최저 1

점에서 최고 5점)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53~26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You [20]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4)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 [21]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 [22]이 번안한 주관적 행

복 척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문항(예. ‘일반적

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되어 있

다. 점수의 범위는 4~2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yubomirsky와 Lepper [21]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4.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의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을 높이기 위한 구성 요소로, 

Kim [23]이 개발한 행복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간

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

용타당도 검정을 위해 간호학 교수 1인, 심리학 교수 1인, 정신

건강간호사 3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인, 정신건강사회복지

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9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정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된 회기별 목표의 적합성’, ‘회

기별 목표와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4점 Likert 척

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평정결과는 전체 4점 만점에 평균 3.3

점이었다.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수정된 프로그램은 연구 실행 가능성

과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구도구를 검정하기 위

하여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예비연구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6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12시간의 12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워크북에 

프로그램 소개와 대상자의 집중력과 관심 유도를 위해 동영상 

이용과 활동영역 강화가 필요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

였다.

최종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의 목표는 간호대학생의 감

사성향을 함양하고, 자신에 대한 탁월성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하도록 하며, 몰입 경험의 반복으로 비전의 성

취감을 느끼고, 나아가서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며 적극적이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의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흥

미를 강조하였다. 동영상, 게임, 칭찬 기법, 보상 기법 등을 활용

하여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실천을 강

조하였다. 교육 자료로 정보 제공을 하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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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ecoming Happy I' Program

Session Title Subjects and aims Detailed activities

1 Right here ․ Understanding the aim of the program 
and its contents

․ Making intimate connections in group

․ To divide into teams using the 'rock, paper, 
scissors' game

․ To fill in 'who am I?'

2 The pleasure 
of gratitude

․ Expressing one's feelings of gratitude ․ To watch a video titled 'Nick Vujicic and Lena 
Maria'

3 The letter 
of gratitude

․ Writing the letter of gratitude and 
expressing feelings

․ Habituation of writing the letter of gratitude

․ To write a letter of gratitude and make a 
presentation

․ Lecture about how to write the letter of gratitude

4 Gratitude in 
advance

․ Expressing success in the end
․ Expressing confidence

․ To watch a video titled 'look to the end of Colonel 
Harland Sanders'

․ To give nurses qualification after roll playing 
interview

5 The creation 
of thinking

․ Understanding law of attraction
․ Acknowledging that thoughts make reality

․ To watch a video titled 'my thoughts become 
reality of secret'

6 The power of 
meditation

․ Acknowledging what meditation is?
․ Habituating 'positive auto suggestion'
․ Expressing the best feeling about oneself

․ To watch a video titled 'meditation of Jang Mi-ran'
․ Practicing meditation called 'positive auto 

suggestion'

7 Image training ․ Experiencing the pleasure of imagination ․ To train image for harmonious relationships

8 Power of the 
word

․ Expressing the importance of words
․ Using positive words

․ To watch a video titled 'the importance of words 
called water knows the answer'

․ To send text message of love with using cell phone
․ To decorate the best positive words in background 

screen of cell phone

9 My excellence ․ Immersing my excellence
․ Translating stereotype into confidence

․ To watch a video titled 'merit of someone'
․ To break stereotype through the game 

10 Praise sheet ․ Using the skill of praise
․ Expressing the pleasure of praise

․ To watch a video titled 'praise dances whales'
․ To act 'praise seat'

11 My future ․ Expressing confidence about the future ․ To watch a video titled 'the future dream'
․ To keep a diary about the future after 10 years old

12 A happy life ․ The definition of a happy life ․ To give a definition of one's happy life
․ To give out certificate

중요성을 알게 하고, 감사 일기 쓰기와 명상을 매 회기 반복하

여 실천을 강화하였다. 셋째,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은 교육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도록 하여 칭찬하기, 감사일기 쓰기 등

을 격려했으며, 명상문을 활용하여 몰입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넷째, 활동 중심의 워크숍 형태로 구성하였다. 감사성향, 자아

존중감 및 몰입에 대한 실천적 활동을 익히는 데 가장 적합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입(1회기), 전개(2~11회기) 및 마무리(12회기)

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1

회기에서는 팀 구성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작성하여 긍정적 애

칭을 짓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서약하였다. 2회

기에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대표 인물들에 대한 동영상 시청

과 느낌 나누기, 3회기에서는 감사편지 쓰기, 4회기에서는 감

사활동에 관한 목표 달성 후 자신에게 선물하기로 구성하여 감

사함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5회기에서는 몰입 경험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과 느낌을 공유하고, 6회기에서는 명상 경험하기, 

7회기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

도록 구성하였다. 8회기에서는 말의 중요성 표현하며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9회기에서는 자신의 탁월성 찾기, 10회기에서

는 칭찬시트 활동으로 자신과 동료에게 칭찬하기, 11회기에서

는 간호사가 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기 작성으로 성취감을 

표현하도록 하고, 마지막 12회기에서는 가장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수료증을 

증정하였다.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Vol. 28 No. 4, 2019 367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매 회기마다 지난 밤 작성한 감사일기와 긍정적 자기 암시문

으로 짧은 명상하기(10분), 구체적인 활동하기(40분), 활동에 

대한 정리하기(10분)로 진행하였다. 또한 주 3회, 각 60분에 걸

쳐 총 4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연구자와 1인의 연구보조

원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행복한 나 되기’ 핸드 워

크북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이전에 해당 

대학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자는 정신건강간호사 1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년간 정신간호 실무에 종사하였으며, 

본 연구에 앞서 행복생활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격을 갖추었다. 아울러 자료수집 시 연구자의 편견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

하기 위해 연구보조원 1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방법과 진행 

과정을 교육하였다. 제 3의 변수 개입을 막기 위해 실험군과 대

조군의 자료수집이 시차를 두지 않고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졌

고, 중재의 확산 우려가 있어 대상자 간 접촉이 적은 방학 기간

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실험군의 사전 조사는 프로그램 실시 전 연구보조원이 일반

적 특성과 감사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척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조군의 사전 조사도 연구보조원이 

실험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측정하였다. 사후 조사

는 12회기의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 사전 조사와 동일한 연구

보조원이 감사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척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의 사후 조사도 동일한 시점

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추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1개월 후에 사후 조사와 동일하게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보조원이 측정하

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

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동

질성 검정은 독립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

조군의 표본수가 적어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검정 이

전에 Shapiro-Wilk test로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정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Tukey HSD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은 종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10명(50.0 

%)이었으며, 대조군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9명(47.4%), 없는 

경우가 10명(52.6%)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실험군은 건

강한 경우가 9명(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건강이 6명

(30.0%), 보통 이하가 5명(25.0%)이었다. 대조군은 건강한 경우

가 9명(47.4%), 매우 건강과 보통 이하가 각각 5명(26.3%)이었

다. 지난 학기 성적을 4.5점을 만점으로 하여 살펴보면, 실험군

의 경우 3.5점 이상이 9명(45.0%), 3.5점 미만이 11명(55.0%)

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3.5점 이상 11명(57.9%), 3.5점 미만 

8명(42.1%)이었다. 지각된 동료관계를 살펴보면, 실험군은 

좋은 경우가 14명(70.0%)이었고, 보통 이하가 6명(30.0%)이었

으며, 대조군은 좋은 경우가 16명(84.2%)이었고, 보통 이하가 

3명(15.8%)이었다. 가정의 경제 상태는 실험군은 상인 경우가 

3명(15.0%), 중 이하가 17명(85.0%)이었고, 대조군은 상인 경

우가 2명(10.4%), 중 이하가 17명(89.6%)이었다. 이상의 일반

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을 살펴

보면, 감사성향의 실험군 평균 점수는 29.20±5.50점, 대조군

은 30.73±5.39점으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8, p=.384). 자아존중감의 실험군 평균 점수는 

29.85±5.68점, 대조군은 30.52±4.32점으로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42, p=.680). 몰입의 실험군 평

균 점수는 156.40±21.13점, 대조군은 166.27±22.45점으로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47, p=.15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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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3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0) Cont. (n=19)

 x2 p
 n (%)  n (%)

Religion Have
Have not

10 (50.0)
10 (50.0)

 9 (47.4)
10 (52.6)

 0.03 .869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Healthy
Under moderate

 6 (30.0)
 9 (45.0)
 5 (25.0)

 5 (26.3)
 9 (47.4)
 5 (26.3)

 0.07 .968

Marks of last term Above 3.5
Below 3.5

 9 (45.0)
11 (55.0)

11 (57.9)
 8 (42.1)

 3.57 .312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Above good
Under moderate

14 (70.0)
 6 (30.0)

16 (84.2)
 3 (15.8)

 1.35 .451†

Family economic status Above high
Under middle

 3 (15.0)
17 (85.0)

 2 (10.4)
17 (89.6)

13.22 .525†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in Pretest (N=39)

Variables
  Exp. (n=20)   Cont. (n=19)

t p
   M±SD    M±SD

Gratitude disposition  29.20±5.50  30.73±5.39 0.88 .384

Self-esteem  29.85±5.68  30.52±4.32 0.42 .680

Flow  156.40±21.13  166.27±22.45 1.47 .151

Subjective happiness  18.40±4.70  19.10±3.97 0.50 .61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관적 행복감의 실험군 평균 점수는 18.40±4.70점, 대조군은 

19.10±3.97점으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0.50, p=.617). 따라서 두 집단의 종속변수의 정도는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가설검정

1) 가설 1 검정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은 감사성향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을 검정한 결과,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감사

성향의 주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6.54, p=.015), 실

험군과 대조군 내 감사성향의 사전, 사후, 추후조사 시기에 따

른 주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0.34, 

p<.001),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F=9.18, p<.001).

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해 보기 위해서 단순 주 효과를 

보면, 집단 내 검사 시기에 따른 감사성향은 실험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9.07, p<.001), 대조군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92, p=.154). 실험군 

내 검사 시기에 따른 감사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행복한 나 되기’ 프

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은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사성향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그 효과가 추후검사까지 유지

되었다(Table 4).

2) 가설 2 검정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은 자아존중감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정한 결과,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자아존중감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 

11.36, p=.002), 실험군과 대조군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주 효과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9.30, p<.001), 시간

과 집단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4.4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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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up Differences of Gratitude Disposition (N=39)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1 Posttest2

Sources F p Tukey's
HSDM±SD M±SD M±SD

Gratitude 
disposition 

Exp. (n=20)
Cont. (n=19)

 29.20±5.50a

 30.73±5.39
 37.75±2.48b

 32.21±4.73
 37.85±2.99c

 32.42±5.06
Group
Time

Group×Time

6.54
40.34
9.18

.015
＜.001
＜.001

a＜b, c

Self-esteem Exp. (n=20)
Cont. (n=19)

 29.85±5.68a

 30.52±4.32
 36.35±2.36b

 30.94±3.23
 36.35±2.75c

 31.05±3.92
Group
Time

Group×Time

11.36
19.30
14.41

.002
＜.001
＜.001

a＜b, c

Flow Exp. (n=20)
Cont. (n=19)

156.40±21.13a

164.27±20.54
203.10±26.95b

169.27±20.92
217.35±32.23c

171.10±20.95
Group
Time

Group×Time

13.00
 46.14
29.56

.001
＜.001
＜.001

a＜b, c

Subjective 
happiness

Exp. (n=20)
Cont. (n=19)

 18.40±4.70a

 19.10±3.97
 24.90±1.88b

 19.21±3.70
 25.20±2.46c

 19.78±3.90
Group
Time

Group×Time

 12.12
 35.67
27.84

.001
＜.001
＜.001

a＜b, c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해 보기 위해서 단순 주 효과를 

보면, 집단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4.41, p<.001), 대조군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18, p=.836). 실험

군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

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

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은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자아존중감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그 효과가 추후검사

까지 유지되었다(Table 4).

3) 가설 3 검정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몰입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몰입의 주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3.00, p=.001), 실

험군과 대조군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주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F=46.14, p<.001),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

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9.56, p<.001). 

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해 보기 위해서 단순 주 효과를 

보면, 집단 내 검사 시기에 따른 몰입은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78.94, p<.001), 대조군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87, p=.422). 실험군 내 

검사 시기에 따른 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

램을 적용한 집단은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몰입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그 효과가 추후검사까지 유지되었다

(Table 4).

4) 가설 4 검정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은 주관적 행복감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주관적 행복감의 주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2.12, p= 

.001), 실험군과 대조군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주 효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5.67, p<.001), 시간과 집단

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7.84, p<.001).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해 보기 위해서 단순 주 효과를 보면, 

집단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실험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64.59, p<.001), 대조군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56, p=.571). 실험군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

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

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은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주관적 행복감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그 효과가 추후검

사까지 유지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검

정 결과,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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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가

설검정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실시 후 간호대학생

의 감사성향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감사일지 집단과 경험일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일상생활

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감사한 일들을 찾아 작성하게 한 감사일

지 집단이 경험일지 집단에 비해 감사성향 향상에 효과적이었

다고 보고한 Lee 등[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감사일지 집단, 스트레스일지 집단 및 통

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을 찾아 작성하게 

한 감사일지 집단이 스트레스일지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감

사성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Jo 등[24]의 연구결과와도 같

은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는 일들 중에서 감사한 내용을 일기로 쓰게 하고, 감사 편지를 

쓰도록 강조한 점이 대상자의 감사성향 향상에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동영상 감상을 이용하여 주인

공에 비해 본인이 감사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인식전

환의 기회를 제공한 점이 감사성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실시 후 간호대학생

의 자아존중감 점수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자신의 장점 찾기와 자신에 대

해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도록 구성하여 강점노트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

던 Lee와 Park [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현실요법

을 적용한 행복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Lee [26]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된

다. 같은 대상자는 아니지만 대학생 선수의 자아존중감과 행복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긍정심리 개입 프로그램을 제

공한 결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Lee와 Shin [27]

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와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자아존

중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 구성에 긍정적 자아상을 위해서 자신의 장점 찾기와 칭

찬기법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결과와 마

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신의 장점 찾기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점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6,27]. 특히 동료 간에 유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고 중

요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갖도록 ‘칭찬 시트’ 활동을 활용한 것

이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실시 후 간호대학생

의 몰입 점수가 향상되었다. 명상요법을 통한 몰입 경험이 간호

학대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낮춘다는 Choi 

[28]의 연구결과와 명상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의미 있는 활동

을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Lee [29]

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몰입 점수의 향상은 

대학생에게 접근이 쉬운 명상문을 이용하여 긍정적 자기 암시

문에 집중하도록 명상활동을 격려한 것과 이미지 트레이닝 활

동을 통해 몰입 경험을 유도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이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주

관적 행복감 점수가 높아진 결과는 행복한 어머니 되기 프로그

램에 참여한 어머니 그룹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Hwang [30]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현실치료를 

적용한 행복선택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증

진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Lee [26]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다. 이는 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행복감 증진

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Lee와 Shin [27]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행복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된

다. 특히, 본 연구에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의 효과가 추후검사까지 지속된 것은 본 연구에서 매일 감

사 일기를 쓰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인 칭찬 기법과 명상을 지

속적으로 실천하도록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가

정, 학교, 여가 활동 등의 생활사건 속에서 감사함을 갖고, 자신

을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보며 자신의 탁월성을 찾아 적극적

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주어진 일에 몰입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개발은 행복 관련 문헌고찰을 통

해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실험

과 전문가 집단의 프로그램 내용타당도 검정 후 수정 ․ 보완하

여 재구성하였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대상자 모집에서 어려움

이 있었다. 추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간호대학생들로 구성

된 포커스 집단을 통해 요구도 조사 및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

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회기에서 Hwang [30]

의 행복 프로그램은 8회기, Lee와 Park [25]의 행복선택 프로

그램은 6회기, Lee 등[4]의 감사일기는 7일간 적용한 후 주관적 

행복감이 증진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효과의 지속을 

위해 보다 장기간의 프로그램 구성을 권유하는 제언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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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은 12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

상자들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친구들을 존중

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에서 명상을 처음 

시도해보는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매회 짧은 명상문으

로 시작하자 점차 흥미를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매 

회기마다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반복을 하게 함으

로써 행복감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과

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

학생들에게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과 같은 심리적 특성

을 강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할 때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

입 및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검정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이 간

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중재 방안임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본 연구가 2011년에 이루어

져 연구자료가 5년 이상이 된 제한점이 있으나, 최근 간호대학

생의 취업 시 신규간호사 훈련기간이나 조기 퇴직 현상을 고려

한다면 본 연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

정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직후 효과뿐만 아니

라 지속효과를 검정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자아존

중감 및 몰입 향상이 유지되고 행복감 증진이 지속됨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통

한 접촉에 의해 중재 확산의 오류를 배제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2학년 여자 간호대학생으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학년 여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성별과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위

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해 볼 것을 제언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행

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자

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 점수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대

학생보다 높았으며, 그 효과가 추후검사까지 유지되었다. 즉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 자아존

중감 및 몰입 향상에 효과적이며,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도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

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적 자질 함양을 위한 간호교육 분

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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